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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國民의 基礎思想(五)

=哲學에實生活化=

韓稚振

四. 米人의 純利的 運動

米人의 超越運動이 唯心적이엿든 것은 以上에서 暗示하엿지만은 이 唯心 

赤經항은 만히 獨逸 哲學思想의 影響을 밧은데서 생긴 것이다.  에손式의 超

越主義는 칸트의 超越主義와  퍽테 의 絶對 個人主義와의 混合思想이라 名□

해도 無妨하겟다. 그러나  칸트 와  퍽테 의 思想은 獨逸에 잇서서  헤겔 思

想으로된 것과 가티 米國에서도 超驗主義는  헤겔 의 絶對 唯心論으로 □□

하지 아니하면 안될 思想的 心□이 잇섯다. 勿論 이 轉□는 當時에 盛行하든 

英國의  스펜서 의 不可知論과  밀 의 功利主義의 兩大努力에 對한 不滿을 

늣기게 反動한데서 되어슬 것은 事實이다.  헤겔 思想이 엇더케 米國에 왓는

가하는 質問은 興味잇는것이다. 

十九世紀 初□에 獨逸 哲學은 米國  에일 · 푸린스톤 · 펜실배니아 等 諸 

大學에서 가라치기를 始作하엿스나 米國東方보다 文化로 뒤진 西方에서는 

오래前부터 獨, 英의  칸트 · 픽테 · 헤겔 等을 硏究하고 잇섯스니 異常하

다. 特히 그에 잇서서 米國의 國境이라할 西方 미소리洲  센두이난 市에서 

獨逸의 唯心論的 哲學이 一般 往民의 人生觀이 되엿스니 이는 米國文化思想

史에 나타난 一大 矛盾이라 하겟다. 米國에 最初로 形而上學을 紹介한 것도 

東方에서가 아니라 西方인  쎈두이쓰 市에서 始作한 것이다. 그러면 이 西方 

唯心論運動의 初創□□者들은 누구인가  락마야 · 해리쓰 · 스나이더 三

人을 代表者로 認定하지 아니할 수 업다. 이들은 다 唯心論에 그 生活 根據

하고 無盡□의 新大陸을 開拓한 것이다. 이들은 開拓의 □□者요, 指導者이엿

다. 

五. 結論

以上이 簡單하나마 米國의 建設時代에 잇서서 基礎的 思想運動이엿다. 米

國人의 物質的 開拓은 그들의 唯心論的 人生觀에서 動力을 어더 □케 된 것



이다. 唯心論은 곳 理想主義이니 理想이 업는데서 □鬪心이 發할 수 업는 것

이다. 이럼으로 米國人의 物質的 解放은 그 精神的 解放에서 始作된 것이다. 

그 後에 發達도니  로이스 의 新헤-겔論的 充實哲學과  임쓰 의 實用主義

와  하버드 · 콜럼비아 大學의 新實在主義는 다 系統的으로 米國人의 基礎的 

唯心思想에서 進化된 것이다. 이와 가튼 思想은 開拓의 前提가 되여 今日과 

가튼 世界的 合衆國을 建設하는데 要因이 된 것이다. 이로써 바든 精神과 思

想은 모든 發展과 解放의 原動力이 되는 것을 確知할 수 잇다. (終)


